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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구근 남성 세 도영 공무원( ,59 , , ) 父①   

1. 이 짝은 군청에 이번에 새로 온 주무관 이 미 영 씨 . . . 

일찌감치 공뭔 시험에 합격한 아주 엘리트에 시골을 사랑하는 아주 보기        

드문 처녀지! 

도영 향해 그리고 이 짝은 아까 내가 말한 우리 아들내미 전도 유망한        ( ) . 

영농후계자. 

거듭 말하지만 대대손손 충분히 먹고살 토지가 보장되어있다 이거여       ~

내가 그동안 널 생각해서 뿌린 경조사비가 얼만지 알아 자그마치 2.  ? 

년이야 공직 생활하면서 남의 집 개가 죽었대도 봉투를 디밀었어 이제 33 . ! 

퇴직이 낼모렌데 하나 있는 아들이 결혼도 못허고 이게 말이 뎌 때리는 . ? (

시늉 떠멕여 줘도 못하는 놈이 지랄헌다 퇴직 전까지 너 결혼 안하면 ) ! 

내가 그 논밭 다 떠버려서 팔아버릴겨 아니 너한테 한 푼도 안 물려주게 ! 

그 그 기부 죄다 남헌티 줄거다 이거여, , ! !

김귀동 남성 세 안 풀리는 사업가( ,51 , )②   

사업 다 말아먹은 지 오래 에요 내 인생은 왜 이래요 구근이형1.  ( ) . , ?

이 김귀동이 유복자로 태어나서 불쌍타고 울 엄니 몸이 바스라지도록 날   , 

위해 살았는데       ..

정작 나는 벌리는 사업마다 무너지고 마누라도 지 나라로 가버리고 내 , , 

이름만치 귀하게 살도 못하고 매일 이 모양 이 꼴이예요 성애 사진 . (

바라보며 불구덩이서 나 구하느라 화상까지 입고 평생 웅크려 사는 엄마도 ) 

보기 싫고 지긋지긋한 이 촌구석에 돌아오면 망했다고 손가락질할까 

봐 내가 이렇게 못난 놈입니다... .  



이순자 여성 세 도영( ,55 , ) 母③   

아유 가만히 좀 있어봐요 도영이 가질 때도 효과가 있었잖아요   1. . . .

예를 차리며 진작 마을 수호신께 정성을 올렸 어야 하는데 늦었습니다( ) . 

손이 닳도록 빌며 우리 도영이 색시 좀 주셔유 팔 다리 멀쩡허구( ) , .. ,        

얼굴은 멈칫 못생기지만 않으면 되유 툴툴대는 구근 잠시 째려보다가            ..( ) . (

계속 빌며 예예 신령님 이쁘고 싹싹한 며느리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            ) , . 

해주셔유       .

편지 내레이션 엄마 마음은 물어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어 겉으론    2. ( - ) . 

뻣뻣해도 속 여리고 자기 일에 자부심 있는 니아부지가 멋졌고 내가 , 

사랑하는 것들을 충분히 돌볼 수 있는게 좋아서 나가 선택한 삶이야 다른 . 

사람이 뭐라고 어떻게 평가하건 엄마도 스스로 내 삶을 열심히 살았다 할 

만큼의 자부심은 있어 이 마을 어르신들도 다 같은 마음일껄 도영이 너도. ? ,  

체리도 주어진 각자의 삶을 남 눈치 보지 않고 직접 선택하며 살면 좋겠어, . 

글고 니 아부지는 힘으로 엄마한테 한줌이여 그건 니 아부지도 잘 알어, . . 

박복녀 여성 세 유안의 할머니( , 64 , )④   

이 박복녀가 똑똑히 들었다니까 애 섰네 섰어 가만 있어보자 입덧할 1. ? . 

정도면 하이고야 얌전한 고양이가 먼저 어딜 올라 간다더니이.. ~~

도영이 고놈 남자네 남자여 깔깔깔 도영엄니 좋겠네 며느리랑 손주가 . ~ 

한번에 굴러들어왔어~

고 여우 같은 게 눈웃음 배시시 흘리면서 그럴 줄 알았어 순진한        2. , ! 

도영이 꼬셔가지고! 

그 집이 대대로 부농인 건 또 어떻게 알았대 돈냄새는 귀신같이 맡았네       ? . 

어우 소름끼쳐. 


